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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떨쳐 일어선 국민들이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정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게재가 강행된 26일 밤을 넘겨 새벽 3시가 넘은 시각까지 시민들 저항물결은 식을 줄 모르고 이어진다.

26일 밤 11시30분 경 경찰은 서대문 쪽에서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며 무차별 폭력을 자행했다. 이어 곧바로 수백

명 경찰병력이 무장한 채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진격하기 시작했고 맨몸 시민들은 순식간에 세종로 네거리 쪽으로 밀려났다.

이 과정에서 정권을 위해 시민들을 군홧발로 짓밟는 군경을 향해 시민들은 강한 분노와 울분을 표했다. 40대 한 시민은 폭력을 행사

하는 경찰들을 향해 “너희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용기를 내서 ‘시민들을 더 이상 못 때리겠다’며 그만둬라, 어떻게 경찰

이 시민들을 벽돌로 내리찍을 수 있느냐? 도대체 누가 그러라고 시켰냐? 지금은 너희에게 무기가 있어 이기는 것 같지만 시민들이

참지 못하고 일어난다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며 성토했다.

27일 새벽 0시30분경 물대포 4대가 세종로 네거리 시민들을 향해 도열했다. 이 시각 현재 기자를 비롯해 10여 명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 과정에서 벽돌로 머리를 찍히고 방패로 가격당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다.

조금도 물러날 기색이 없는 시민들은 “어청수를 구속하라”, “이명박은 물러나라”고 외치며 이명박 정권을 향한 분노를 토해내고 있

다. 경찰이 계속해서 쏘아대는 물대포에 많은 시민들 옷이 젖고 크고 작은 상처들을 입었지만 시민들은 우비와 우산, 대형 비닐에 물

안경까지 착용한 채 온몸으로 더 큰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건강권을 미국에 팔아먹은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두 달 간 촛불항쟁을 이어온 시민들은 “촛불은 계속된다”, “투쟁은 계속된다”,

“촛불이 승리한다”, “국민이 승리한다”, “이명박은 물러가라”, “어청수는 내려가라”를 외치며 국민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음을 밝힌다.

한편 조선일보사·코리아나호텔 앞에서 뉴라이트 회원으로 알려진 한 여성이 촛불시위를 비난하다가 시민들에게 둘러싸였다. 시민들

은 이 여성을 돌려보냈으나 다시 돌아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시민들을 자극해 폭력을 유발하고 그것을 빌미로 촛불집회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라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 짐작이다. 시민들은 폭력 없는 촛불, 평화로운 촛불을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이명박 정권

전 방위적 도발을 막아내고 있다.

새벽 1시50분경 다시 경찰 폭력진압이 시작됐다. 경찰병력은 거의 뛰다시피 방패로 밀치며 시민들을 프레스센터 앞까지 몰아댔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물과 음료수를 나눠주던 한 시민이 경찰로부터 상스러운 욕을 듣고, 방패로 얼굴을 가격당해 아랫입술이 터

진 것을 내보이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곽아무개 씨(31세)는 “나는 90년대 후반에 33중대를 전역한 사람으로 후배들이 힘들까봐 걱정돼 아까부터 물과 음료수를 줬는데

33중대 뒤쪽에서 한 경찰이 ‘저OO, 죽여버린다’고 욕을 했다”고 말하고 “나도 전투경찰 출신이고 시위를 진압해봤지만 이렇게 시민

들에게 폭력을 심하게 행사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며 “시민들이 아무런 폭력도 쓰지 않고 평화롭게 시위를 하는데 경찰이 어떻게 시

민들을 이렇게 함부로 폭행할 수 있느냐”고 경찰 폭력을 강력히 항의했다.

한편 경찰에게 밀리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한 남성이 경찰에 의해 목을 졸렸고 현재 행방불명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측은 이 남성 소재를 조사 중이다. 시민들은 “공권력을 투입해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할 수록 국민 분노를 촉발하고 더

많은 국민이 나오도록 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경찰 폭력을 질타하고 있다.

새벽 2시 경 민주당 국회의원 7명이 촛불시민들 사이에 나타나 시민 항쟁에 동참하고 나섰다. 새벽 4시 현재 시민들은 서울 프레스

센터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일제히 연좌해 “폭력경찰 물러가라”, “어청수는 물러나라”, “재협상을 실시하라”, “관보게재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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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주권 지켜내자”, “이명박은 물러가라”고 외치며 국민 뜻을 저버린 채 일방적으로 관보게재를 감행한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

하고 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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